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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동의’ 개념

상대가 NO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동의가 아닌

‘비동의(거부)’입니다. <사법부 판단>

◆ ‘동의’에 대한 인식 전환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는 기준

“상대방이 동의했는가?”입니다.

상대가 NO하지 않았다면?

= ‘암묵적 동의’

※ 여성의 NO를 NO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 제스처로 받아들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폭력입니다.

단,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NO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동의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재합의 필요성이 새롭게 나타남

상대의

YES만이 YES
‘명시적 동의’

당신의 행위, 상대방이 동의했습니까?

YES만이 동의입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고정관념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돌봄,
가사는...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성별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거나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 신념은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고정관념입니다.


